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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제도 참여 선종에 국제카페리선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하고자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도착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

(3천 톤 이상의 외항선, 전체 항차의 60% 이상 준수)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박의 운항속도가 낮아지면 연료 소모량이 줄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을 저속운항 선종으로 고시하
고, 항만 인근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도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2025년 88.7%로 꾸준히 상승하
는 등 항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저속운항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항의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 국제카페리선을 추가한다.

2025년 입항실적과 운항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항 입항 선종 중 두 번째*로 미
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국제카페리 선사들
의 참여 의사도 높아 저속운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위: 컨테이너선(저속운항 시행중) / 2위: 국제카페리(신규) /3위: 자동차운반선(저속운항 시행중)
    ** 미세먼지 연간 최대 43톤 감축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항만별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저속운항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제도 시행을 전국 항만

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항만

근로자의 작업여건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대기질 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저속운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참여를 확대

하고, 더 건강한 항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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